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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s quarantine response to the novel coronavirus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pandemic is based on the sacrifice of 

health professionals, especially public health doctors (PHDs) who were called out first and put in the first place in the country. PHDs 

performed major quarantine tasks, such as collecting samples from screening clinics and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in various 

parts of the country, including the Daegu area, where the first large-scale COVID-19 confirmed cases in Korea and explosively 

increased. Because of their position as fixed-term civil servants, however, PHDs’ professionalism as doctors was ignored, and they 

were not properly compensated for their work. They were also exposed to problems such as a high risk of infection, mental suffering, 

and va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We must prepare concrete measures to improve the fundamental treatment of PHDs and protect 

their human rights in order to prepare for a possible infectious disease pandemic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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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코로나19) 대유행에 대한 대한민국의 방역 대응은 전국 각지에서 묵

묵히 업무에 전념한 보건의료인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특히 

공중보건의사(공보의)들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차출되어, 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에서 온 국민을 위해 싸워왔다. 공보의들은 2020년 2월

에 대한민국에서는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하여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던 대구 지역에서 이동 검진, 역학조사, 선별진

료 검체 채취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임기제공무원이라는 그들

의 신분 때문에 의사로서의 전문성이 무시되고 수행한 업무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으며, 높은 감염위험과 정신적 고통, 다양

한 인권침해 문제에 거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었다고 보고되었다

[1,2].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2020년 12월에 “국가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공보의의 역할과 활동 및 지원방안 연구” 정책현안분

석을 발간하고[1], 2021년 1월에는 이와 관련된 의료정책포럼을 개최

하였다[3]. 공보의의 근무환경, 교육, 수당, 의사결정, 인권침해 등의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공보의들이 업무 중 감염되었을 때의 

국가 보상에 대한 별도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기되었

다. 공보의가 업무 중에 감염되더라도 국가로부터 적절한 지원과 보

상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데,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공

무상 재해가 명시돼 있기는 하지만 감염병이 해당되는지 판단 근거가 

불충분하고, 민사소송의 경우 감염경로가 국가책임에 있다는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3]. 또한 방역 업무과정에서 공보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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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느끼는 두려움과 번아웃, 상실감, 정신적 스트레스, 다양한 인권침

해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3].

향후 신종 감염병 대유행이 다시 닥쳤을 때 대한민국의 방역시스템

이 보다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번 코로

나19 대유행 때 발생한 다양한 문제들을 돌아보고 보건의료정책에 구

체적으로 반영하여 개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본 글에서는 코로나

19 대유행과 관련하여 보건의료인, 특히 공보의의 업무실태와 대표

적인 인권침해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지역사회에서 방역체계를 담당

하는 최일선 의료 담당자인 공보의들의 근본적인 처우를 개선하고 그

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코로나19 대유행과 공중보건의사의 인권

해마다 신규 공보의는 원칙적으로 먼저 3주간의 군사교육을 받은 

후에 중앙직무교육을 받고 각 시 · 도에 배치되지만, 현재 신규 임용되

는 의과 공보의는 전국 각 지자체 등의 코로나19 대응 및 의료공백 해

소를 위해 군사교육을 받기 전에 조기 배치되어 코로나19 대응의 최

일선에 투입되고 있다[4]. 시도별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2022

년에는 신규 의과 공보의 512명 중 코로나로 확진된 17명을 제외한 

495명을 각 지자체 등(16개 지자체, 중앙사고수습본부 병상배정팀,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재활원, 국립공주병원, 국립춘천병원, 교정

시설)에 선배치하여 전국의 코로나 대응을 강화하고자 하였다[4].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에서 질병관리청에 요청하여 파악한 자

료에 의하면, 2020년에 코로나19 방역에 투입된 공보의는 총 1,910명

으로 전체 의과 공보의 1,917명 중 99.6%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투

입되었다[1,2,5]. 이 중 선별진료소에 배치되었고, 설문조사에 동의한 

의과 공보의 1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항목에 따라 

복수응답 가능)의 최종 응답자 100명의 답변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1,2,5], 선별진료소에 배치된 공보의들은 검체 채취(83%)와 문진 및 

진료(80%)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초기 대구에서는 하루에 80명

에서 300명의 검체 채취를 한 공보의도 있었다.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12.22시간(당직 시간까지 포함하면 17.4시간까지 늘어남)으로, 상당

히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보의들이 근무한 선

별진료소의 형태는 감염으로부터 보호되는 음압 텐트(25%)보다 감

염이 차단되지 않는 일반 컨테이너(34%)와 일반 텐트(26%)가 훨씬 

더 많았고, 에어컨(23% 미설치)과 선풍기(62% 미비치) 등의 냉방장

비도 현저히 부족하였다. 방역업무의 수행에 가장 중요한 개인보호

장비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은 선별진료소도 상당하였고(레벨 D 방호

복 5%, 페이스 쉴드 34%, 일회용 고글 39% 등 미제공), 일당, 출장비, 

대체휴무 및 초과 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공보의들도 있었

다. 코로나19 방역에 투입된 공보의들은 업무 수행 중에 높은 감염의 

위험과 정신적 고통(두려움과 번아웃, 상실감, 상대적 박탈감,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겪었으며, 방역 관련 의사결정 프로세스에서 배제, 의

사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행정 관계자와의 의견 대립 및 마찰, 업무지

침의 미흡 및 잦은 변경, 지원과 교육 부족, 적정한 보상 미흡, 인권침

해 등을 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1,2,5].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에는 전

신보호복이 부족하자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방호복 대신 일반 가운을 

입고 검체를 채취토록 개인보호구 사용기준을 변경 및 권고하여, 의

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에서 ‘공보의들의 생명과 신체를 위

험에 처하게 하는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기

도 했다[6].

코로나19와 관련된 공보의의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로, 2020년 3

월에 전라남도 여수시의 한 섬에서 일어난 강제 방역가스 살포사건이 

있다[7-9]. 코로나19에 대한 공포로 분노한 마을의 방역 담당 주민들

이 대구 지역으로 파견을 다녀온 공보의의 관사에 막무가내로 들이닥

쳐, 방 안에 해당 공보의가 있는 상태에서 유독한 방역가스를 마구 살

포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해당 공보의는 얼굴과 몸에 직접적으로 유

독한 방역가스를 맞는 상해와 정신적인 모욕을 당하였고, 숙소 내에 

있던 음식 등도 모두 폐기해야 했다. 항의를 받은 전라남도 행정 당국

은 원래 예정된 방역이었다고 뒤늦게 해명했지만, 유독한 방역가스

를 사람과 음식 등에 직접 살포하는 방식의 방역이 미리 예정된 적절

한 방역이었다고 이해하기는 어렵다. 해당 지역은 보건지소 이외에

는 의료기관이 없는 섬으로 두 명의 공보의가 교대로 24시간씩 근무

를 하고 있어, 한 명이 다른 지역으로 차출되면 다른 한 명이 쉬지 못하

고 내내 연속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차출이 어렵다는 점을 애초에 

당국에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한 명의 공보의가 대구 지

역으로 2주간 차출되었다가 돌아온 후 마을의 방역 담당 주민들이 해

당 공보의와 숙소에 대한 인권유린적인 강제방역을 자행한 것이다

[7-9]. 만약 방역 담당 주민에게 방역 관련 권한을 부여하기 전에 충분

한 사전교육을 하였다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안타까운 사건으로 

여겨진다. 향후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

에게 방역 관련 권한을 부여하기 전에 충분한 사전교육을 하여야 하

고, 공보의를 상해하면 강력히 처벌받는 등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

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공보의의 신분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으

로 기존 전문직공무원(일반직공무원 5급 대우에 해당)에서 2002년 

계약직공무원으로 변경되었고, 2012년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재차 

변경되어, 현재는 공무원이기는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아무런 직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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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 이리하여 일반직공무원 5급에 상응하

던 공보의의 직위가 사라진 점도 공보의의 현장 업무 진행에 있어 상

당한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건지소에서 진행되는 보건사업을 

공보의가 주도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워졌고, 특히 이번 코로나19 대

유행 상황에서 파견된 공보의의 현장에 대한 통제권한이 없어 역학조

사 및 선별진료소 업무에 애로사항이 많았다[1,2]. 역학조사관은 자

신의 업무와 더불어 총괄적인 업무협력과 감염대응팀을 이끌어야 하

는데, 아무런 직급이 없어 가능한 업무가 한정적이었고, 이에 현장 감

염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교차감염 문제와 직원들까지 감

염에 노출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다[9].

고찰 및 결론

대한개원의협의회가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중앙방역대책본부로

부터 받은 코로나19 의료진 감염 실태자료에 의하면, 2022년 1월 7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중 의료기관 종사자는 총 

8,076명이며, 이 중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1,327명, 간호사 및 간호조

무사 4,450명,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약사, 응급구조사,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치위생사 등의 기타 인력 2,299명이었다[10]. 또한 2022

년 1월 15일 기준으로 코로나19 감염 의료진 중 고유량 산소요법, 인

공호흡기, 체외막산소공급(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지속적 신대체요법(continuous renal replacement therapy) 등이 필요

했던 위중증 환자는 누적 71명(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40명; 간호사, 

간호조무사 15명; 기타 인력 16명), 사망자는 누적 15명(의사, 치과의

사, 한의사 10명; 간호사, 간호조무사 3명; 기타 인력 2명)이었다[10]. 

의료진 감염에 의한 이차 전파나 감염 의료진 격리 등에 의한 또 다른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서는 의료진, 특히 코로나19 확진 의료기관 종

사자 중 위증증 환자와 사망자 비율이 높게 나타난 의사 인력에 대한 

보다 철저한 감염보호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인 중,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에 전국에

서 가장 먼저 차출되어 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에서 온 국민을 위해 

싸운 공보의들은 높은 감염위험 속에서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호받지 

못한 채로 고군분투하였다[1,2]. 코로나19 대유행의 고비를 어느 정

도 넘긴 현 시점에서 우리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를 되돌아보고, 대

처가 미흡했던 부분들을 파악하여 이를 교훈 삼아 보다 체계적인 감

염병 대응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특히 공보의들을 보호하고 그들

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년부터 인권침해 

상담센터를 개소하고 보건의료인에 대한 인권침해 피해에 대해 심리

상담과 법률 및 노무 지원업무를 하고 있지만, 신청한 개별 사안에 대

해서 상담을 지원하는 형태라 조사 및 행정권한이 없고, 특히 공보의

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적 지원은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군인도 민

간인도 아닌 특별한 신분의 공보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의 

설립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공보의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거나 수련과정 중(수련의 및 전공의), 

또는 전문의를 취득한 후에 군복무 대체수단으로 지원하는 것이 일반

적으로, 아직은 임상경험이 풍부하지 않은 젊은 의사로 주로 구성된

다. 그 중 어느 정도의 임상경험을 가지고 있는 공보의라 하여도 감염

병 대처 및 방역업무와 관련된 경험은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

이므로, 공보의를 대상으로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 대한 대처방법과 

각종 방역업무와 관련된 충분한 사전교육이 필요하다. 코로나19 대

유행 초기에, 의과 공보의들은 감염병 대처 및 방역업무와 관련된 충

분한 사전교육도 없이 차출되어 코로나19 방역업무에 투입되었다

[1,2]. 신종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하여 평소에 의과, 치과, 한의과 전체 

공보의를 대상으로 감염병 대처 및 방역업무와 관련된 체계적인 교육

으로 준비한다면, 미래에 또다른 신종 감염병 대유행이 닥치더라도 

우리는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보의는 현재 무직급 임기제공무원 신분으로, 보건소 및 보

건지소 등에서 근무하는 다른 일반직 공무원들과의 업무상 명령체계

가 명확하지 않아 평소에도 보건사업 등의 주도적인 업무 진행이 어

렵고, 특히 코로나19 방역현장에서는 전문가인 의사로서의 의견과 

경험이 무시되고 일반직 공무원들의 일방적인 지시사항을 따라야 하

는 경우가 발생하여, 공보의 직급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1,2].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보의의 직급을 다시 법적으로 정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002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 등의 신종 감염병 대유행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향후에도 닥칠 수 있는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공보

의들의 근본적인 처우를 개선하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구

체적인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해상충

이 연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이나 이해당사자로부터 재정

적, 인적 지원을 포함한 일체의 지원을 받은 바 없으며, 연구윤리와 관

련된 제반 이해상충이 없음을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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